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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체들의 공통점
15-11-18a

짐 콜린즈 (Jin Collins)의 지도 하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아홉가지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우수 기업체들은 약간 잘 나가는 기업체들이 아니고 지난 15년 동안 주식의 가격이 4배 이상 상승한 우수 기업체들이었습니다. 그 기업체들을 깊이 연구해 본결과 분명히 공통되는 점을 발견했는데 그 공통점을 여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최고 기업체들은 경영책임자를 외부에서 데려 오지 않고 내부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특히 CEO를 외부에서 초빙해 오는 경우 고위급 간부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경쟁 기업으로 이적을 하거나 사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최근에 동포 은행계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2. 최고 기업체들은  CEO에게 막대한  급료나 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CEO가 우수한 업적을 낸 다는 가정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유스 기업체들은 기업이 큰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CEO에게 백만 달러 단위의 보너스를 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급료를 많이 받아야 일을 잘한다는 가정은 사실이 아님을 허츠버그 (Herzberg)라는 행동과학자는 일찍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허츠버그의 이론은 평직원이나 간부직원의 성취욕은 맡겨진 일에 대한 만족도, 장래성,  하는 일에 대한 상사나 동료들의 인정 등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이론이었는데 경영학계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이론입니다.

3. 최고 기업체들은 전략을 세우거나 잔략을 다듬는 일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기적인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빛 좋은 개살구식인 듣기 좋고 인상적인 어휘나 표현을 나열하는 데에 노력이나 시간을 별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4. 최고 기업체들은 뭐를 할 것인가에 노력을 경주하기보다 뭐를 하지 않을까 또는 뭐를 중단할 까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즉 별로 외부의 주의를 받지 않으면서 기존의 폐단이나 부정적인 요소를 차근 차근 제거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5.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업적을 행상시키는 데에 가속제 역할을 했지만 기술 도입 자체만으로 최고 기업체기 되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기업체가 혁명적인 변혁을 이룩하는 요소로서 기술의 도입이 상위자리를 차지 하지 않았습니다.

6. 기업 합병이나  기업흡수는 최고기업으로 도약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통치 않은 두 기업이 합친다고 해서 우수 기업이 되지 않음을 모든 합병기업의 자료가 말해주웠습니다.

7.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최고기업체들이 직원들의 성취욕증진에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올바른 경영을 하고 보니 직원들의 성취욕은 자동적으로 고취가 되었고 그들의 작업태도도 크게 향상을 했습니다.물론 직원들의 성취욕을 증진시키는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그런 강조를 눈에 띨 정도로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8. 최고 기업체들은 떠뜰석한 행사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구호나 프래카드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약적인 도약을 했지만 그런 결과는 혁명적인 과정에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9. 최고 기업체들은  필히 사회적으로 선망을 받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첨단 산업이나 일반의 각광을 받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업적을 올리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 데 이는 업종의 선택을 양심에 입각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체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기업체나 경영인이 모나지 않게 행동하고 이웃이나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

